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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골재가 채취ᆞ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

 

□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골재가 생산ㆍ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

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
ㅇ 우선 불법골재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ㆍ무허가 골재채취업자에

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.

* 무등록ㆍ허위등록ㆍ무허가ㆍ미신고 등 불법골재 채취업자에 대한 벌칙 개정(‘18.6)
: (기존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

(강화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ㅇ 또한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‘골재사용자의 의무’를 신설(‘17.12)

하여 건설업자ㆍ레미콘 제조업자 등과 같은 골재사용자에게 적법

하고 골재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골재만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

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건설

현장에서 양질의 적법한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

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채널A, 3.6.) >

◈ 무허가 땅 파내 ‘골재 장사’…처벌은 솜방망이

-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골재채취 성행
- 이익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이 약해 실질적인 대책 필요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건설산업과 박동주 서기관(☎ 044-201-35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